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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lthough dental hygienists have a high employment rate as professional workers, 
turnover and retirement rates are very high.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related to work 
life of dental hygienists to prepare an alternative for life extension. Methods: From August 1 
to December 31, 2019, 224 dental hygienists and 446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examined. 
Results: The expected working years for dental hygienists were 10–14 years (25.4%) and 
over 31 years (22.4%)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he recognized working years for dental 
hygienists were 10–14 years (22.4%) and 20–24 years (26.0%) for dental hygiene students. Work 
values of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hygiene students averaged 3.85 and 3.86,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average motive for selecting a major in dental hygienists was 3.08 points and 
in dental hygiene students, 3.24 points. The average career identity of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2.82 and 2.91 points,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hygiene students was compared, and the 
factors that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prolonging life were identified. Based on this study, 
further systematic comparative studies and preparation of alternatives for life extensio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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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직업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1]. 직업을 

통해 느끼는 자신의 존재가치는 사회적 가치 또한 높아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흥미, 능력 등에 일치
하는 직업을 가질 때에는 삶의 행복과 보람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2]. 2018년 대학생 전공별 취업률 분
석 자료에 따르면 치료보건 78.1%, 간호 87.4%로 보건계열의 전공에서 높은 수준의 취업률을 보였다[3].

치과위생사는 치과 병의원, 보건소,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증진을 돕는 전문 직업인이다[4]. 구강관리는 전신건강과 직결되며 건강향상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므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82개 치위
생(학)교육기관에서 매해 5,000여명의 신규면허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으나[5],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조
사한 자료에 따르면[6], 총 치과위생사 면허자 75,833명 중 임상현장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하는 33,392명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자료에서도 치과위생사 직종은 전문직
과 높은 취업률을 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직업수명 3년, 전체의 50% 이상이 업무에 종
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7]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등
[8]은 이러한 문제는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치과 의료계 전체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윤[9]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 직업 수명과 경력단절에 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이직 및 퇴직 문
제는 해당 의료기관의 새로운 구성원의 선발 및 훈련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미칠 뿐 아니라, 남아있는 동
료들에게도 스트레스와 업무량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직업은 정
체성 형성과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므로[11]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치과
위생사의 직업 수명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의 인식부족과 치과의료 환경에서 느끼는 불만족과 제도적인 한계
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고[12], 신[13], 박과 최[14], 지와 허[15]는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 연장과 관련
하여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16]은 직업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직업가치관과 전공선택 동기를 제시하였고, 오 등[17]도 직업 가치가 학습과 삶에 대한 
가치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직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의 시도가 있었으나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학생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며 문제의 심각한 수
준을 감안할 때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의 정도를 비교
하고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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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치과위생사의 경우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한 200여개의 치과 의료기관을 편의 표본 추출하여 모집 공고문

을 보냈으며,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서면으로 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224명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며, 치위생(학)과 학생의 경우도 취약계층에 속하므로 모집 공고문을 통해 본 연구 주제에 관심
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는 재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참여한 후 박스에 넣어 두
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과크기 0.25,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 95%로 하여 648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율 10%
를 고려하여 총713부를 조사하였다. 그 중 미회수 및 중복응답이나 설문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43부를 제외
한 670부(회수율 93.9%)를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1040460-A-2019-027).

2. 연구도구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성 4문항(나이, 근무 연수, 근무지 유형, 학력)과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일반적

인 특성인 학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3가지 도구(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
로 정체성), 직업 수명 관련 특성에 따른 3문항(희망 근무연수, 현실 근무연수, 치과위생사의 주관적 직업 수
명)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직업가치관 8문항은 안 과 이[1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한[16]이 보완
하여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였고, 전공선택 동기 8문항은 이의 연구[19]에서 사용한 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진로정체성은 이[20]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자신의 이해 9문항, 직업정보의 이해 7문항, 능력과 자신
감 2문항으로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정체성, 주관적 직업수명의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도구의 Cronbach’s α는 직업가치관 0.861, 전공선택동기 
0.772, 진로정체성 0.907이었다.

3.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직업 수명 관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치과위

생사와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정체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직업 수명,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정체성을 ANOVA로 평균비교 분석
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주관적 수명,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 정체성 간의 관계를 관
찰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ver 22.0(IBM corp., Armonk, NY, USA)를 활용하였고, 유의성 검증
은 α=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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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과위생사의 나이는 평균 31세 이었으며, 26-30세가 29.5%로 가장 많았다. 근무 연수는 3년차 이하가 

26.3%로 가장 높았으며, 10-14년차, 4-6년차, 7-9년차, 15-20년차, 21년차 이상의 순이었다. 근무지 유형 분석 
결과 치과의원 49.6%, 치과병원 40.6%, 기타 7.6%, 보건소 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62.1%, 대학원 졸업 22.8%, 학사학위 취득자 14.3%, 기타 0.9%이었다. 치위생(학)과 재학생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1세 이었으며, 학년의 분포 결과 1학년 35.2%, 2학년 35.0%, 3학년 29.8% 순 이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직업 수명 관련 특성
치과위생사의 희망 근무연수는 10-14년이 25.4%로 가장 높았고, 9년 이하 근무가 8.9%로 가장 낮았다. 치

위생(학)과 재학생의 희망 근무연수는 31년 이상이 22.4%로 가장 높았고, 15-19년이 6.1%로 가장 낮았다. 치
과위생사의 현실 근무연수 조사 결과 10-14년, 20-24년, 15-19년, 25-30년, 31년 이상, 9년 이하 순이었다. 치위
생(학)과 재학생의 현실 근무연수에 대한 조사 결과 20-24년, 31년 이상, 25-30년, 10-14년, 9년 이하, 15-19년 
순이었다(p=0.011). 치과위생사의 주관적 직업 수명 조사결과 보통 38.4%, 길다 22.8%, 길지 않다 21.9%, 매
우 길지 않다 11.2%, 매우 길다 5.8% 이었고,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주관적 직업 수명 조사결과 보통 42.8%, 
길다 24.7%, 길지 않다 19.1%, 매우 길다 9.6%, 매우 길지 않다 3.8% 이었다(p=0.001)<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 (yrs)† ≤25 57(25.4)

26-30 66(29.5)
31-35 48(21.4)
36-40 32(14.3)
41≤ 21(9.4)

Years of working experience†

(yrs)
≤3 59(26.3)
4-6 46(20.5)
7-9 41(18.3)
10-14 49(21.9)
15-20 18(8.0)
21≤ 11(4.8)

Workplace† Dental clinic 111(49.6)
Dental hospital 91(40.6)
Public health center 5(2.2)
Others 17(7.6)

Education† College 139(62.1)
University 32(14.3)
Graduate school 51(22.8)
Others 2(0.9)

Grade‡ 1 157(35.2)
2 156(35.0)
3 133(29.8)

†Dental hygienist,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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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 lif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Dental 
hygienist Student p*

Expected work life (yrs) ≤9 20(8.9) 81(18.2) 0.130
10-14 57(25.4) 58(13.0)
15-19 21(9.4) 27(6.1)
20-24 54(24.1) 83(18.6)
25-30 40(17.9) 97(21.7)
31≤ 32(14.3) 100(22.4)

Recognized work life (yrs) ≤9 7(3.1) 38(8.5) 0.011
10-14 50(22.3) 67(15.0)
15-19 48(21.4) 35(7.8)
20-24 49(21.9) 116(26.0)
25-30 41(18.3) 93(20.9)
31≤ 29(12.9) 97(21.7)

Subjective life Not very long 25(11.2) 17(3.8) 0.001
Not long 49(21.9) 85(19.1)
Moderate 86(38.4) 191(42.8)
Long 51(22.8) 110(24.7)
Very long 13(5.8) 43(9.6)

*by independent t-test

3.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정체성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정체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Table 3>. 치과위생사의 

직업가치관은 평균 3.85점 이었고,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3.86점 이었다. 직업가치관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
면 치과위생사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노동환경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4.18±0.77), 사회
봉사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3.09±0.93). 치위생(학)과 재학생 대상자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4.21±0.80), 사회봉사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3.43±0.86). 치
과위생사의 전공선택 동기는 평균 3.08점 이었고,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3.24점 이었다. 전공선택 동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치과위생사의 전공선택 동기는 주변의 권유에 의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40±1.23), 재능
(소질)에 의한 선택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2.83±1.03). 치위생(학)과 재학생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 조
사 결과 성적에 맞추어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54±1.01), 재능(소질)에 의한 선택 항목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2.89±0.93)(p=0.001). 치과위생사의 진로정체성은 평균 2.82점 이었고,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2.91점 
이었다. 진로정체성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치과위생사의 진로정체성은 자신의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85±0.72), 능력과 자신감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2.66±0.64).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진로정체성 조사 결과 
자신의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3.02±0.77), 능력과 자신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2.7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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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ork value, motives for majors' selection, career identity of subjects              Unit: Mean±SD
Scope Dental hygienist Student p* 
Work value

I value pay. 3.85±0.81 3.80±0.87 0.886
I value honor and status. 3.63±0.83 3.54±0.89
I value stable economy. 4.13±0.71 4.21±0.80
I value the working environment. 4.18±0.77 4.17±0.83
I value my ability. 4.05±0.77 3.86±0.78
I value achievement. 4.06±0.81 3.87±0.83
I value community service. 3.09±0.93 3.43±0.86
I value aptitude and interest. 3.83±0.86 4.01±0.84
Total 3.85±0.53 3.86±0.62

Motives for majors' selection
I selected according to aptitude. 2.93±1.08 3.03±1.01 0.001
I selected according to interest. 2.92±1.07 3.12±1.01
I selected according to talent. 2.83±1.03 2.89±0.93
I selected for my future career. 3.13±1.12 3.49±1.02
I selected according to the popularity of my major. 3.15±1.05 3.24±0.92
I selected according to the social of my major. 3.04±1.04 3.33±0.89
I selected according to the invitation around me. 3.40±1.23 3.31±1.13
I selected according to my grades. 3.22±1.07 3.54±1.01
Total 3.08±0.70 3.24±0.60

Career identity
Understanding for themselves 2.85±0.72 3.02±0.77 0.093
Understanding in their career 2.83±0.72 2.96±0.72
Ability and self-confidence 2.66±0.64 2.76±0.95
Total 2.82±0.64 2.91±0.74

*by independent t-test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직업 수명,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정체성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직업 수명,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정체성은 <Table 4>와 같다. 치
과위생사의 나이(p<0.001), 학력(p<0.025)은 주관적 직업 수명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은 직업가치관
에 (p<0.001), 근무지(p<0.014)는 전공선택 동기와, 나이(p<0.016), 근무지(p<0.001), 학력(p<0.001)은 진로정
체성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학년과 주관적 직업 수명(p<0.008)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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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bjective life, work value, motives for major selection,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Subjective 
life p* Work value p* 

Motives 
for major 
selection

p* Career 
identity p* 

Age
(dental hygienist)

≤25 3.02±0.79a ＜0.001 3.82±0.53 0.632 3.09±0.61 0.739 2.89±0.53ab 0.016
26-30 2.59±1.07a 3.81±0.51 3.13±0.65 2.97±0.69b

31-35 2.94±1.06a 3.91±0.41 3.08±0.53 2.77±0.65ab

36-40 2.63±1.01a 3.85±0.67 2.93±0.89 2.71±0.56ab

41≤ 1.14±0.25b 3.99±0.64 3.08±1.01 2.47±0.69a

Hospital type
(dental hygienist)

Dental clinic 2.89±1.04 0.434 3.86±0.52 0.230 3.13ab0.71 0.014 2.67±0.62 0.001
Dental hospital 2.84±1.06 3.79±0.52 2.93±0.61 3.03±0.62
Public health center 3.00±0.71 4.03±0.60 3.53±0.98 2.54±0.38
Others 3.29±1.26 4.06±0.63 3.40±0.76 2.75±0.61

Education
(dental hygienist)

College 2.77±1.00 0.025 3.75±0.54 0.001 3.05±0.71 0.508 2.92±0.61a ＜0.001
University 2.84±1.05 3.98±0.47 3.00±0.70 2.80±0.60a

Graduate school 3.27±1.17 4.08±0.46 3.20±00.65 2.52±0.64a

Others 3.50±0.71 3.50±0.53 2.94±0.09 3.92±0.27b

Grade
(student)

1 3.04±1.02a 0.008 3.88±0.65 0.844 3.32±0.57 0.133 2.81±0.81 0.064
2 3.37±0.94b 3.86±0.58 3.22±0.56 2.95±0.65
3 3.10±0.93ab 3.84±0.63 3.18±0.67 3.00±00.74

*by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value, motives for major selection, career identity, 
subjective life
Characteristics 1 2 3 4
Work value 1
Motives for major selection 0.298** 1
Career identity -0.015 -0.126** 1
Subjective life 0.043 0.146** -0.149** 1
**p<0.01 by Person’s correlation analysis 

총괄 및 고안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직업에 기반 한 정체성을 말하며 개인의 삶은 곧 직업과 동일시

되며, 직업의 상실은 곧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21].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증진을 돕는 전문 직업인으로
서 높은 취업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및 퇴직률은 높은 실정이다. 높은 이직 및 퇴직
률은 치과 의료계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8], 나아가 개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직업 수명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직업 수명 연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
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과위생사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1세 이었으며, 26-30세가 가장 많았고, 근무 연수는 3년차 이하가 26.3% 로 가장 많았다. 배와 김[22]의 연구
에서도 유사한 분포 결과를 보고하였고, 저년차의 분포율이 높은 결과는 기혼 치과위생사들의 근무 지속이 



216 ̇  J Korean Soc Dent Hyg 2020;20(2):209-20 허남숙・이유희 /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에 관한 연구 :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으로 ˙ 217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20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20

가사일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이 반영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치과위생사는 주로 여성의 분포가 높은 직
종으로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은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 저하와 인력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그러므로 기혼 여성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치과 의료기관의 환경 개선과 여성 유휴인력 확립
을 위한 사회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근무지는 치과의원 49.6%, 치과병원 40.6%, 기타 7.6%, 보건소 
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62.1%, 대학원 졸업 22.8%, 학사학위 취득자 14.3%, 기타 
0.9% 이었다. 대학원 졸업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은 갈수록 높아지는 치과위생사 직업의 전문적 역할 증
대에 맞추어 심층적인 지식습득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치위생(학)과 재학생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16세 이었으며, 1학년 35.2%, 2학년 35.0%, 3학년 29.8% 순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직업 
수명과 관련된 특성 분석 결과 희망 근무연수는 치과위생사 대상자는 10-14년, 치위생과 재학생 31년 이상으
로 가장 높았으며, 현실 근무 연수는 치과위생사 대상자 10-14년, 치위생과 재학생 20-24년이었다. 현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대상자의 수치가 희망 근무연수와 현실 근무연수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
은 현장 근무 치과위생사들이 직감하고 있는 환경과 근무 조건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위에
서 언급한 기혼 여성 대상자와 기혼 여성 대상자의 직장동료가 비슷한 맥락에서 느끼는 현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희망과 가치가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
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치과위생사 직업 수명 조사결과 평균은 2.90점이었고 상세분포는 
보통 38.4%, 길다 22.8%, 길지 않다 21.9%, 매우 길지 않다 11.2%, 매우 길다 5.8% 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재학생 대상자의 주관적 직업 수명 조사결과 평균은 3.17점이었고, 상세분포는 보통 42.8%, 길다 24.7%, 길
지 않다 19.1%, 매우 길다 9.6%, 매우 길지 않다 3.8% 이었다. 위의 결과에서도 치과위생사 대상자와 재학생 
대상자 수치 간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높은 전문성과 취업률에 비해 다소 낮은 주관적 직업 수명 
결과를 나타내어 이를 높이기 위한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반면 이와 배[23]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직업 수
명이 짧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치과위생사의 정년을 ‘출산 전까지’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높게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결과는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 전문직과 높은 취업률의 강점에 비해 다소 낮은 주관적 직업 수명 인지는 향후 치
과위생사의 직업 수명과 존속에까지도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해결방안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
하겠다. 직업가치관 분석 결과 치과위생사 대상자의 직업가치관은 평균 3.85점 이었고, 치위생(학)과 재학생
은 3.86점 이었다. 선행연구[13]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긍정적인 직업가치관은 진로에 대한 확
신과 신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으나[15], 직업의 가치와 신념이 없을 경우 직업의 불만족은 
증가하고 심리적 안정감은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24]가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직업가치관
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가치관 세부 항목 비교 결과 치과위생사 대상자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노
동환경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4.18±0.77). 이는 노동환경의 개선이 직업가치관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근무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 조사하여 병원조직과 
타협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겠다. 치위생(학)과 재학생 조사결과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4.21±0.80).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높은 취업률이라는 조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반
면 두 집단 모두에서 사회봉사 항목이 가장 낮았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을 돕는 전문 직업인으로서[4] 사
회봉사 항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 선택 동기 비교 결과 치과위생사의 전
공 선택 동기는 주변의 권유에 의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40±1.23), 재능(소질)에 의한 선택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2.83±1.03).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조사 결과 성적에 맞추어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54±1.01), 재능(소질)에 의한 선택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2.89±0.93). 재능에 의한 전공 선



216 ̇  J Korean Soc Dent Hyg 2020;20(2):209-20 허남숙・이유희 /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에 관한 연구 :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으로 ˙ 217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20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20

택이 낮으며, 주변의 권유나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직업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은 저하되
고 오랜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한[16]의 연구에서도 전공선택 동기와 만족도은 취
업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하여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인의 적성과 흥미가 아닌 타인이나 환경에 의한 전
공 선택은 직업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탈과 이직의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성 비교 분석결과 치과위생사의 진로정체성은 평
균 2.82점 이었고,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2.91점 이었다. 박과 최[14]의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전공
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련 연구 결과보다 다소 낮았다. 낮은 진로정체성은 직업만족도와 이직률과도 관
련이 높다고 하였고[25], 직업별 수명차이에 관한 연구[26]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과 비경제활
동자 간의 수명의 차이를 보고 하였고 직업의 중단이 역할 상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정체감의 위기로 이어
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직업정체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 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할 때 올
바른 직업정체성이 확립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
적 직업 수명,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정체성 분석에서 치과위생사 대상자의 나이(p<0.001), 학력
(p<0.025)은 주관적 직업 수명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 학력은 직업가치관(p<0.001)에, 근무지(p<0.014)
는 전공선택 동기와, 나이(p<0.016), 근무지(p<0.001), 학력(p<0.001)은 진로정체성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나이가 높을수록 주관적 직업 수명이 낮아지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의 개인적, 치과 환
경적 현실을 직감하면서 느껴지는 결과가 반영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직업 수명
이 높아지는 결과는 심화과정을 통한 학업 및 업무역량 강화 성장을 이루면서[27] 주관적인 직업 수명, 직업
가치관, 진로정체성이 높아졌을 수 있을 것이라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 요인의 긍정적인 영
향효과를 상세하게 규명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치위생(학)과 재학생 대상자는 학년
과 주관적 직업 수명(p<0.00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과 3학년에서 2학년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1학년 재학생의 치과위생사에 직업에 대한 인지와 이해 부족이 기인했으리라 짐
작하며, 3학년은 실습을 통한 현실 반영이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
치와 신념을 올바르게 가지고 직업 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주관적 직업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실 근무 연수와 진로정체성 이었다. 현실 근무연수는 치과에서 
느끼는 환경개선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진로정체성의 확립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주관적 직업 수명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수명, 직업가치관, 전공선택 동기, 진로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가
치관, 주관적 수명과 전공선택 동기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이는 앞서 기술한 선행 논문
들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 주관적 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진로정체성과 전공선택 동기, 주관적 수명과 진로
정체성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본 연구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과 관련한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모색과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 추출을 통한 
결과 도출의 제한점이 있으나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대상자의 비교를 시도한 점과 희망 근무연수, 현실 
근무연수 등 구체적인 값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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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치과위생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높은 취업률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직 및 퇴직률은 매우 높은 실정

이다. 이에 치과위생사 직업 수명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직업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을 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8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치과위생사 224명, 치위생(학)과 학생 446명을 편의표
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희망 근무연수는 10-14년이 25.4%, 현실 근무연수는 10-14년이 22.4%로 가장 높았고, 치
위생(학)과 재학생의 희망 근무연수는 31년 이상이 22.4%, 현실 근무연수는 20-24년이 26.0%로 가장 높았다.

2. 치과위생사의 직업가치관은 평균 3.85점 이었고,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3.86점 이었다.
3. 치과위생사의 전공선택 동기는 평균 3.08점 이었고,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3.24점 이었다.
4. 치과위생사의 진로정체성은 평균 2.82점 이었고,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2.91점 이었다.
5. 치과위생사의 나이(p<0.001), 학력(p<0.025)은 주관적 직업 수명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 학력은 직

업가치관에(p<0.001), 근무지(p<0.014)는 전공선택 동기와, 나이(p<0.016), 근무지(p<0.001), 학력(p<0.001)은 
진로정체성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학년과 주관적 직업 수명(p<0.008)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
인 비교 연구의 지속과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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